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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케나프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며, 공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일반 나무에 비해 2~10배 높

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쓰인다. 또한,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인 바

이오매스는 대기중의 이산화 탄소를 고정할 수 있고,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고갈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

있다. 현재 케나프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재배방법에 대한 연구 및 발아에 관련

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. 따라서, 본 연구는 대체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케나프의 수량 및 고품질을 위한 최적 재배법 확립을 

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, 다양한 종자 전처리 과정에 의한 발아특성을 조사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종자 전처리 방법에 따른 발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분양 받은 장대품종 종자를 정선하여 실

험에 사용하였다. 종자의 수분흡수량을알아보기 위해 상온에서 10분 간격으로 침종시켜 조사하였고, 최적 온도 설정을 위해 

20~40°C에서 5수준으로 처리하여 발아특성을 조사하였다. 발아율 향상을 위해 생장조절물질 GA₃(500, 1000 ppm)와 프라

이밍물질CaNo₃,KNO₃의 각 농도(100, 200, 400 ppm)로 처리하여 발아율, 발아세, 평균발아일수, 평균발아속도, 발아속도지

수를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침종시간에따른 수분 흡수량 변화는 30분부터 정체되었으며, 온도 조건별 발아 특성 조사에서 발아율은 30°C 처리에서 

60.0%로 가장 높았고, 가장 낮은 40°C 처리 대비 36.7% 더 높았다. 평균발아속도 및 발아속도지수 또한, 30°C 처리에서 가장 

높은 값을 보였다. 광조건별 발아율에서는 암조건이 명조건대비 21.2% 더 높았으며, 생장조절물질과 프라이밍처리에서 발아

율은 GA₃500 ppm 처리에서 75.6%로 가장 높았고, 증류수에서 46.7%로 가장 낮게 나타나, 처리간 28.9%의 차이를 보였다. 

또한, 평균발아속도 및 발아속도지수에서도 GA₃500 ppm 처리가 각각 37.8, 14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. 따라서, 30분간 침

종 후, 30°C의암조건에서 GA₃500 ppm으로 전처리한 경우 발아율이 가장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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